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165~192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1)윤주영**･조민효***(성균관대학교)

jyun@skku.edu ; chomh@skku.edu

본 연구는 ｢청년패널 2007｣ 2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

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산시간위험모형으로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일과 학업

을 병행하지 않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임금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 간 

초기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청년의 취업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학 졸업이후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많은 청년이 실업의 위험에 놓여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업, 학교가 연계하여 대

학생의 직업탐색기회의 폭을 넓힌다면 청년 노동력 유휴화 현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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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70-80%의 고등학생이 고등교육에 진학한다(교육부, 2014). 20대 초･중반의 법적

인 성인 대다수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보다 교육제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으

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 과거의 청년과 다르게 현대 청년은 고등교육으로 인해 청소년

기도 성인기도 아닌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특성을 지닌다(Arnett, 2000). 특히, 

경제적 자립 측면에서 한국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가까운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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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한국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70%으로 미국 14% 일본 35%보다 

매우 높은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학생은 15.3%으로 미국 51.3% 일본 35%에 비해 매우

낮았다(김정인 외, 2002). 일본과 미국대학생은부모의 경제지원을 받지않고일과학업을 

병행하는것이일반적인데 비해, 한국대학생은일과학업을 병행하는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이다. 또한, ｢2012년후기청소년 대학생 실태조사｣에따르면, 한국부모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분거 비용, 취업 사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조혜영외, 2012). 

한국대학생의자립의지가 낮은것은노동시장구조적 문제와 부모의 인식에 기인한다. 

대졸자 노동력 공급은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 생성속도는 느린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이병희 외, 2005). 대졸자간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업성적을 비롯한 

어학연수, 취업사교육을 통한 자격증, 외국어 능력 등 인적자본 형성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박천수, 2009; 배호중 외, 2011). 부모는 교육비 범위를 넘어

서는거주비용, 용돈, 생활비 등을지원하여자녀가 교육에 우선할 수 있는환경을 조성한

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를 넓게 

인식하여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이윤석, 2011; 

Goldscheider, Thornton & Yang, 2001).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청년의 경제적 

자립경향이 높지않으며 고등교육기간동안학업을 중심으로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취업환경이 변화함에따라 대학학위및 전공지식과 같은 인적자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크게보장하지못 한다.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후 취업하기까지평균 

1년이 걸리고 졸업후 3년이 되어도 첫 취업에 성공하지못 한 청년이 18%에이르고 있다

(통계청, 2014). 일각에서는 직업을 경험하여전문성 및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을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4년제 대학 및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마련하지못 하고있다. 가령, 현재 4년제 대학은 고학년을대상으로단발적인취업지원행

사를 지원하거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졸업요건

을 강화하는것에머물고 있다(박가열, 2008). 이와마찬가지로 정부는 대학생의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방안을 탐구하기보다저소득 청년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직업훈

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1) 직업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및 전문

1)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을 위한 직업

훈련사업들은 저소득층 청년이나 미취업 대졸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 진로지

원 및 직업체험 사업이 대졸자 미취업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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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한국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70%으로 미국 14% 일본 35%보다 

매우 높은 반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학생은 15.3%으로 미국 51.3% 일본 35%에 비해 매우 

낮았다(김정인 외, 2002). 일본과 미국 대학생은 부모의 경제지원을 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한국 대학생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또한, ｢2012년 후기 청소년 대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분거 비용, 취업 사교육비, 생활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혜영 외, 2012). 

한국 대학생의 자립의지가 낮은 것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와 부모의 인식에 기인한다. 

대졸자 노동력 공급은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 생성 속도는 느린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이병희 외, 2005). 대졸자간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업성적을 비롯한 

어학연수, 취업사교육을 통한 자격증, 외국어 능력 등 인적자본 형성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박천수, 2009; 배호중 외, 2011). 부모는 교육비 범위를 넘어

서는 거주비용,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자녀가 교육에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 부모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를 넓게 

인식하여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이윤석, 2011; 

Goldscheider, Thornton & Yang, 2001).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경향이 높지 않으며 고등교육기간동안 학업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취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학위 및 전공지식과 같은 인적자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크게 보장하지 못 한다.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고 졸업 후 3년이 되어도 첫 취업에 성공하지 못 한 청년이 18%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2014). 일각에서는 직업을 경험하여 전문성 및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을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4년제 대학 및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가령, 현재 4년제 대학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단발적인 취업지원행

사를 지원하거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졸업요건

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박가열, 2008).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학생의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기보다 저소득 청년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

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다.1) 직업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및 전문

1)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 청년을 위한 직업

훈련사업들은 저소득층 청년이나 미취업 대졸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 진로지

원 및 직업체험 사업이 대졸자 미취업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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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직업중심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

를 일찍이 경험한 영미권의 대학생들은 직업을 경험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

이 상승하였다고 한다(Wyn & Dwyer, 2000). 반면, 한국에서는 전공과 관계없는 단순일자

리는 오히려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존재한다(이상록, 2004; 이승계; 2007). 즉, 개인이 자립의지를 갖고 인턴, 아르바

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4년제 대학생에게 있어 직업탐색은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졸자 노동력의 니트화(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 등 청년

의 미취업상태가 장기화 되는 원인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실제 청년의 

자립경향 및 직업경험이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부

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대학생의 태도가 미취업 기간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가 단순히 대학생의 근로경험 여부를 주목하였다

면,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근로효과 및 자립의 효과를 동시

에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의존경

향: 근로를 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② 높은 자립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근로로 용돈, 생활비 등을 충당 ③ 중간 자립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있으나 근로

로 용돈 보충. 낮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고등교육을 이수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돈, 생활비 수준에서 자립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이산시간위험

분석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경제적 자립경향별 첫 취업여부 및 미취

업 기간을 실증 분석하고 취업자 초기임금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판단한다. 분

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일-학업 병행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el.go.kr).

2) 기업체가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업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4년제 대학일지라도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인턴십-학점 연계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영미권 대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el.go.k, 이병희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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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적자본론의 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인적자본론은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효과를 고

찰하고 있다. 먼저 교육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론은 교육투

자로 축적한 지식, 기술, 정보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고 주장

한다(Becker, 1964). 지식과 정보화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이 그러한 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공급할 것

으로 여겨진다(Wyn & Dwyer, 2000).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개인의 임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Becker, 1964).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으로 얻

는 편익이 현재 지출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Schultz, 1963). 자신의 효용을 극대

화하기 위한 개인은 고등교육기간동안 다른 어떤 활동보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본 습득에 몰입하는 것이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Wyn & Dwyer, 2000).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가 점점 유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학학위가 갖

는 효과는 복합적인 취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Chisholm, 1997; Dwyer & Wyn, 

1998; Rudd & Evans, 1998).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 비정규직 서비스분야 증가, 임금격

차 등의 문제로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또한, 기술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Collins, 1971). 즉,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은 교과교육보다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습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Becker, 1964; Collins, 1971). Lillard & 

Tan(1992)은 실무 직원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결정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글쓰기능력, 성과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꼽았으며,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직장 내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실무능력이 임금을 상승시키

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에 관한 효과는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먼저, 대학생의 시간 활용 맥락에서, 재학 중 근로란 앞서 설명한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수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이 근로를 할 경우 

교육투자를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활동에 사용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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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직업중심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

를 일찍이 경험한 영미권의 대학생들은 직업을 경험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

이 상승하였다고 한다(Wyn & Dwyer, 2000). 반면, 한국에서는 전공과 관계없는 단순일자

리는 오히려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존재한다(이상록, 2004; 이승계; 2007). 즉, 개인이 자립의지를 갖고 인턴, 아르바

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4년제 대학생에게 있어 직업탐색은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졸자 노동력의 니트화(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 등 청년

의 미취업상태가 장기화 되는 원인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실제 청년의 

자립경향 및 직업경험이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부

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대학생의 태도가 미취업 기간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가 단순히 대학생의 근로경험 여부를 주목하였다

면,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근로효과 및 자립의 효과를 동시

에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의존경

향: 근로를 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② 높은 자립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근로로 용돈, 생활비 등을 충당 ③ 중간 자립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있으나 근로

로 용돈 보충. 낮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고등교육을 이수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돈, 생활비 수준에서 자립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이산시간위험

분석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경제적 자립경향별 첫 취업여부 및 미취

업 기간을 실증 분석하고 취업자 초기임금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판단한다. 분

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일-학업 병행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el.go.kr).

2) 기업체가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기업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4년제 대학일지라도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인턴십-학점 연계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영미권 대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el.go.k, 이병희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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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적자본론의 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인적자본론은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효과를 고

찰하고 있다. 먼저 교육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론은 교육투

자로 축적한 지식, 기술, 정보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고 주장

한다(Becker, 1964). 지식과 정보화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이 그러한 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공급할 것

으로 여겨진다(Wyn & Dwyer, 2000).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게 

된다면 개인의 임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Becker, 1964).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으로 얻

는 편익이 현재 지출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Schultz, 1963). 자신의 효용을 극대

화하기 위한 개인은 고등교육기간동안 다른 어떤 활동보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본 습득에 몰입하는 것이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Wyn & Dwyer, 2000).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가 점점 유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학학위가 갖

는 효과는 복합적인 취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Chisholm, 1997; Dwyer & Wyn, 

1998; Rudd & Evans, 1998).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문제, 비정규직 서비스분야 증가, 임금격

차 등의 문제로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또한, 기술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Collins, 1971). 즉,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은 교과교육보다 직장 

내 교육을 통해 습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Becker, 1964; Collins, 1971). Lillard & 

Tan(1992)은 실무 직원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결정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글쓰기능력, 성과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꼽았으며,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직장 내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실무능력이 임금을 상승시키

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에 관한 효과는 인적자본론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먼저, 대학생의 시간 활용 맥락에서, 재학 중 근로란 앞서 설명한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수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이 근로를 할 경우 

교육투자를 통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활동에 사용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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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업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적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직업훈련의 맥

락에서 대학생 근로효과를 이해한다면 상반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교육 제도 안에 있는 

대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및 인턴경험을 제외하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

러한 관점에서 재학 중 근로가 직업 내 훈련과 같은 효과를 가져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한 생산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적자본론이

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를 살펴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대학생 경제적 자립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학생 경제적 자립은 대학생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이 경제활동을 통해 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

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진학률

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영리활동을 유예하고 취업성과를 높일 것이라 기

대되는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추는 것에 우선한다(Wyn & Dwyer, 2000). 교육적 목표로 인

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지체되는 현상에 주목한 심리학 연구들은 성인으로서 받아들여

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과 심리발달과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제적 자립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기능적 독립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교육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대학시절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립수준이 높았던 청년은 경제적 자

립경향이 낮은 청년보다 독립적 사고능력이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차승은, 1999). 경

제적 자립이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감소가 독립적 지각 행동을 가져 왔다. 

또한, 대학생의 소득증가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감소하자 성인으로 대우받는 형

태로까지 이어졌으며, 경제활동 자체가 학습과정의 하나로 책임감 및 독립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정서적 독립이란, 부모와 분리-경계가 감각이 뚜렷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능적 독립이란 부모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자신

의 일을 스스로 결정,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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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제적 자립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곽윤

영 외, 2010).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심리적 성숙이나 성장,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얼마

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대나 신념으로 정의한다(Bandura, 1993; Ryff, 1989). 경제적 자립

경향이 높은 학생이 환경에 대한 통제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삶의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곽윤영 외, 2010). 그 이유는 경제력이 높아져 주변 환경을 더 통제 가능한 것으

로 지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에 대

한 신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에 따른 심리적 발달효과와 Lillard & Tan(1992)이 제시한 기업체에서 요구

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결정능력과 

기능적 독립,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대인관계, 성과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환경

에 대한 통제감 등과 각각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대학시기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점

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직업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단

으로써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3.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연구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연구들은 재학 중 근로의 원인, 근로와 진로와의 관계 및 취업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일 학업 병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이 진로탐색을 원활히 하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   

일과 학업의 병행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대학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대학

소속감이 낮을 경우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숙, 2006; 이상록, 2004). 또한 대학생

의 근로참여가 용돈, 취미, 오락비, 의복비, 미용비, 여행비 등의 현실만족을 위한 동기로 

비전문적인 분야를 수행하기에 대학생의 진로준비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지적되었다(이상록, 2004; 이승계; 2007).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학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근로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학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국내연구의 경우 대학생활의 21%-50%의 시간을 노동

에 참여한 대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국외 연구의 경우 주당 2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다음 학기 등록율과 적기에 졸업할 확률을 떨어뜨렸다(Enrenberg & Sherman, 1987). 하지

만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근로에 종사하였을 때 비근로 남학생에 비해 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9

는 취업효과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인적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직업훈련의 맥

락에서 대학생 근로효과를 이해한다면 상반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교육 제도 안에 있는 

대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및 인턴경험을 제외하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

러한 관점에서 재학 중 근로가 직업 내 훈련과 같은 효과를 가져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한 생산성이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인적자본론이

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대학생의 재학 중 근로를 살펴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대학생 경제적 자립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학생 경제적 자립은 대학생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이 경제활동을 통해 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충당하

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진학률

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영리활동을 유예하고 취업성과를 높일 것이라 기

대되는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추는 것에 우선한다(Wyn & Dwyer, 2000). 교육적 목표로 인

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지체되는 현상에 주목한 심리학 연구들은 성인으로서 받아들여

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과 심리발달과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경제적 자립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기능적 독립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교육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대학시절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립수준이 높았던 청년은 경제적 자

립경향이 낮은 청년보다 독립적 사고능력이 더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차승은, 1999). 경

제적 자립이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감소가 독립적 지각 행동을 가져 왔다. 

또한, 대학생의 소득증가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감소하자 성인으로 대우받는 형

태로까지 이어졌으며, 경제활동 자체가 학습과정의 하나로 책임감 및 독립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정서적 독립이란, 부모와 분리-경계가 감각이 뚜렷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능적 독립이란 부모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없이 자신

의 일을 스스로 결정,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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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제적 자립이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곽윤

영 외, 2010).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심리적 성숙이나 성장,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얼마

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대나 신념으로 정의한다(Bandura, 1993; Ryff, 1989). 경제적 자립

경향이 높은 학생이 환경에 대한 통제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삶의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곽윤영 외, 2010). 그 이유는 경제력이 높아져 주변 환경을 더 통제 가능한 것으

로 지각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에 대

한 신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에 따른 심리적 발달효과와 Lillard & Tan(1992)이 제시한 기업체에서 요구

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결정능력과 

기능적 독립,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긍정적 대인관계, 성과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환경

에 대한 통제감 등과 각각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대학시기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점

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직업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단

으로써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3.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연구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연구들은 재학 중 근로의 원인, 근로와 진로와의 관계 및 취업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일 학업 병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이 진로탐색을 원활히 하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   

일과 학업의 병행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대학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대학

소속감이 낮을 경우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지숙, 2006; 이상록, 2004). 또한 대학생

의 근로참여가 용돈, 취미, 오락비, 의복비, 미용비, 여행비 등의 현실만족을 위한 동기로 

비전문적인 분야를 수행하기에 대학생의 진로준비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지적되었다(이상록, 2004; 이승계; 2007).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학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근로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학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국내연구의 경우 대학생활의 21%-50%의 시간을 노동

에 참여한 대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국외 연구의 경우 주당 2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다음 학기 등록율과 적기에 졸업할 확률을 떨어뜨렸다(Enrenberg & Sherman, 1987). 하지

만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근로에 종사하였을 때 비근로 남학생에 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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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과가 높았다(Hay et al. 1970).

일과 학업의 병행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연구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취업준비 확률이 미경험자 대비 높으며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 노동시장 이행이 신속하였으나 임금효과는 없었다(채창균 외, 2012). 또한, 4

년제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첫 취업여부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박성재 외, 2006). 대학생이 생계

를 목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늦춰진 졸업기간을 상쇄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이 신속하였

으나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했다(안준기 외, 2011). 반면, 이찬영(2013)의 연

구는 생계형 근로참여 학생과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 간에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차이가 없

었으며 직업탐색을 위한 근로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을 위해 재학 중 실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학생들도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직업체험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실제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박가열, 2008). 먼저 교육과정동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청년이 진로발달에 지체를 갖고 있으며 실제 직업을 경험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순 외, 2008). 대학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전

담부서 내 인력의 전문성이 많이 미흡하였으며 구직기술 향상, 취업전략 등에만 매몰되어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다(이정표, 2005).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 실습 인턴십의 경우 업무상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적어 학생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었다(채장균 외, 2012). 산학협력

특성화사업의 경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으며 취업지원이 형식적

으로 명시만 되어있지 실제 학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박동,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학 중 시간제 근로가 진로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연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한 것이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및 정부는 일과 학업의 병행을 장려하고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

발 시행중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 개념을 도입한 심

리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상당한 자립수준을 달성한다면 취업에 미

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차승은, 1999; 곽윤영 외, 2010). 이에 단순히 근로 여부, 

근로목적을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것인지 관찰하고자 한다. Lilli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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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1992), 차승은(1999), 곽윤영(201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한 집단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줄이려는 집단의 취업성과

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초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설명변수인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의 개념은 차승은(1999)의 

연구에서 처음 산술적으로 측정되었으나 측정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와 차이를 갖는다. 차

승은(1999)의 경제적 자립경향4)은 학비, 학원비, 생활비, 용돈 등 6개월간 총 지출 대비 자

신이 근로로 번 수입을 의미하며 이것이 1에 가깝거나 1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으로 자립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차승은(1999)의 공식을 사용하

지 않고 <표 1>과 같이 지난 1년 간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와 부모로부터 고정적인 용돈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경향 변수를 조작하였다. 

4) 차승은(1999)는 Goldscheider(1990)의 경제적 공헌도의 개념과 정은주(1997) 연구의 청년기 자녀의 총 지

출, 부담내역 등을 바탕으로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용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총 지출대비 자기 충당

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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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과가 높았다(Hay et al. 1970).

일과 학업의 병행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연구는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취업준비 확률이 미경험자 대비 높으며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 노동시장 이행이 신속하였으나 임금효과는 없었다(채창균 외, 2012). 또한, 4

년제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첫 취업여부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박성재 외, 2006). 대학생이 생계

를 목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늦춰진 졸업기간을 상쇄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이 신속하였

으나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했다(안준기 외, 2011). 반면, 이찬영(2013)의 연

구는 생계형 근로참여 학생과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 간에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차이가 없

었으며 직업탐색을 위한 근로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을 위해 재학 중 실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학생들도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직업체험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실제 참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박가열, 2008). 먼저 교육과정동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청년이 진로발달에 지체를 갖고 있으며 실제 직업을 경험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순 외, 2008). 대학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전

담부서 내 인력의 전문성이 많이 미흡하였으며 구직기술 향상, 취업전략 등에만 매몰되어 

만족도가 매우 떨어졌다(이정표, 2005).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 실습 인턴십의 경우 업무상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적어 학생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었다(채장균 외, 2012). 산학협력

특성화사업의 경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으며 취업지원이 형식적

으로 명시만 되어있지 실제 학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박동,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학 중 시간제 근로가 진로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연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한 것이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및 정부는 일과 학업의 병행을 장려하고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

발 시행중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 개념을 도입한 심

리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상당한 자립수준을 달성한다면 취업에 미

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차승은, 1999; 곽윤영 외, 2010). 이에 단순히 근로 여부, 

근로목적을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일과 학업을 병행한 것인지 관찰하고자 한다. Lilli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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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1992), 차승은(1999), 곽윤영(201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한 집단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줄이려는 집단의 취업성과

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초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설명변수인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의 개념은 차승은(1999)의 

연구에서 처음 산술적으로 측정되었으나 측정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와 차이를 갖는다. 차

승은(1999)의 경제적 자립경향4)은 학비, 학원비, 생활비, 용돈 등 6개월간 총 지출 대비 자

신이 근로로 번 수입을 의미하며 이것이 1에 가깝거나 1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으로 자립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차승은(1999)의 공식을 사용하

지 않고 <표 1>과 같이 지난 1년 간 재학 중 근로경험 여부와 부모로부터 고정적인 용돈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경향 변수를 조작하였다. 

4) 차승은(1999)는 Goldscheider(1990)의 경제적 공헌도의 개념과 정은주(1997) 연구의 청년기 자녀의 총 지

출, 부담내역 등을 바탕으로 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용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총 지출대비 자기 충당

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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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경제적 자립경향 조작적정의

① 근로참여유무 ② 부모의 경제적 지원 유무 높은 자립경향 중간자립경향 의존경향

① 지난 조사이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 예 예 아니오

② 가족으로부터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나? 아니오 예 예 

<표 1> 경제적 자립경향 조작적 정의

*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와 용돈 

용돈, 생활비 항목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자립의 개념으로 조작한 

이유는 대학 등록금 및 거주비용의 90%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주당 1시간도 일하지 

않는 대학생이 많기 때문이다(나승호 외, 2013; 조혜영 외, 2012). 한국 대학생 실태를 고려

하면 부모로부터 고정적인 용돈, 생활비 등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충당하

는 것은 높은 자립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경향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i.e.,취

업사교육, 어학연수, 취업 스터디, 학점, 자격증, 대학지역, 수능전체백분율) 및 가구특성

(i.e.,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독립), 개인특성(i.e.,나이, 성별, 전공, 시험준비, 

학비부담)등을 통제한다(김미란･신동균, 2009; 박성재･반정호, 2006; 박환보, 2011, 오호

영, 2007; 이규용･김용현, 2003; 이자형 외, 2012; 황여정･백병부, 2008). 중간 자립경향 및 

의존경향의 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의 크기가 상이하다. 또한, 중간 자립경향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적어 근로를 통한 자기 충당비율이 높을 수 있는 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아 자기 충당비율이 적을 수 있어 성격이 다른 집단이 양립할 것으로 추

론된다. 이에 실제 지원받는 용돈의 수준에 따라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용돈 및 용돈 제곱항을 분석모형에 투입한다. 즉, 용돈이라는 변인의 비선형효

과(nonlinear effect)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용돈의 제곱항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변수

를 구성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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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이외에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변수

들이 포함된다(<표 2> 참조). 첫째, 종속변수인 취업성과는 첫 취업여부 및 취업자 초기임

금으로 파악한다. 취업이 가능한 대학졸업예정 시기부터 데이터 추적이 종료되는 2012년

까지 1년 단위로 취업에 성공하였으면 1, 취업에 실패하였으면 0인 이항변수를 생성한다. 

임금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해 단위의 표준화로 추정계수 값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결측치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명변수인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의존경향

(=0)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높은 자립경향과 중간 자립경향을 가변수화 하였다. 

인적자본특성 변수는 취업사교육, 어학연수, 취업 스터디, 학점, 자격증, 전공, 대학지역, 

수능전체백분율로 구성한다. 해외어학연수는 경험=1 무경험=0으로 가변수화하고 취업사

교육 경험 횟수, 취업스터디 경험 횟수, 보유 자격증 개수를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학점

은 A학점=5, B학점=4, C학점=3, D학점=2, F학점=1로 자격증은 0-1개=1, 2-3개=2, 4-5개=3, 

6개 이상=4으로 조작하였다. 대학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수도권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

울(=0)을 준거변수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가변수화 하였다. 출신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으

므로 대학지명도 대리변수로 수능전체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대상이 4년제 대학생

이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상위권에만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상위권(1%-10%)=0, 중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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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높은 자립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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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독립), 개인특성(i.e.,나이, 성별, 전공, 시험준비, 

학비부담)등을 통제한다(김미란･신동균, 2009; 박성재･반정호, 2006; 박환보, 2011, 오호

영, 2007; 이규용･김용현, 2003; 이자형 외, 2012; 황여정･백병부, 2008). 중간 자립경향 및 

의존경향의 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용돈의 크기가 상이하다. 또한, 중간 자립경향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적어 근로를 통한 자기 충당비율이 높을 수 있는 반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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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된다. 이에 실제 지원받는 용돈의 수준에 따라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용돈 및 용돈 제곱항을 분석모형에 투입한다. 즉, 용돈이라는 변인의 비선형효

과(nonlinear effect)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용돈의 제곱항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변수

를 구성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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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년 단위로 취업에 성공하였으면 1, 취업에 실패하였으면 0인 이항변수를 생성한다. 

임금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해 단위의 표준화로 추정계수 값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결측치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명변수인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은 의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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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험 횟수, 취업스터디 경험 횟수, 보유 자격증 개수를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학점

은 A학점=5, B학점=4, C학점=3, D학점=2, F학점=1로 자격증은 0-1개=1, 2-3개=2, 4-5개=3, 

6개 이상=4으로 조작하였다. 대학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수도권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

울(=0)을 준거변수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가변수화 하였다. 출신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으

므로 대학지명도 대리변수로 수능전체백분율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대상이 4년제 대학생

이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상위권에만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상위권(1%-10%)=0, 중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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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변수 설명 척도

종속변수

노동성과
취업 첫 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임금 취업자 초기임금 연속변수 (자연로그) 

설명변수 

경제
자립경향 

높은 자립경향 근로로 용돈, 생활비 충당

해당=1, 비 해당=0중간 자립경향 근로경험有+용돈有 
의존경향 근로경험無+용돈有 (준거)

통제변수

인적자본
특성

취업사교육 취업사교육 경험 횟수 연속변수

어학연수 어학연수 경험 해당=1, 비 해당=0

학점 전 학기 평점 A=5, B=4, C=3, D=2, F=1　

자격증 수 취업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수
0-1개=1, 2-3개=2, 4-5개=3, 6개 
이상=4

취업스터디 취업스터디 경험 횟수 연속변수 

대학지역 서울(준거), 인천･경기, 그 외 해당=1, 비 해당=0

수능전체백분율 대학지명도 대리변수 1-10%=0, 11-30%=1

가구특성

부모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준거)

해당=1, 비 해당=0
전문대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근로+금융+부동산 소득
2,500미만(준거)/ 2,500이상- 4,500미만
/4,500이상-6,500미만/
6,500이상 8,500미만/ 8,500이상

해당=1, 비 해당=0

가구원 수 동거하는 가구원 수 
1명=1, 2명=2, 3명=3, 4명=4, 5
명이상=5

거주독립 부모동거(준거) 해당=1, 비 해당=0

개인특성

시험준비
해당 없음(준거), 고시, 7･9급공무원, 교원 
및 공사･공단, 전문자격

해당=1, 비 해당=0

학비부담 부모(준거) 장학금, 본인, 학자금, 기타 해당=1, 비 해당=0

나이 1978년생-1990년생 　 연속변수 

성별  남자, 여자 남자=1 여자=0

전공
인문사회(준거), 자연공학, 
간호 약/의학, 교육, 예체능, 기타

해당=1, 비 해당=0

용돈(만원) 부모의 정기적 경제적 지원 연속변수 

용돈제곱항 용돈 * 용돈 연속변수

<표 2>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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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가구특성변수로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독립여부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0)

를 준거변수로 하고,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을 가변수화 하였다. 가구소

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을 더하여 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

-4,500만원 미만, 4,500만 원 이상-6,500만 원 미만, 6,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8,500

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구성원 수는 1명=1, 2명=2, 3명=3, 4명=4, 5명이상=5로 

조작하여 척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거주독립여부를 거주독립=1, 부모동거=0으로 가변수

화 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나이, 성별, 전공, 시험준비, 학비부담 등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한다. 남성은 1, 여성은 0

으로 성별을 가변수화 하였고 나이는 생년(태어난 해)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전공의 

경우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간호, 의/약학계열 ④ 교육계열 ⑤ 예체능 계

열 ⑥ 기타로 구분한다. 인문･사회계열(=0)을 준거변수로 하여 나머지 계열을 각각 가변수

화 하였다. 고시 및 공무원 준비 등으로 미취업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고려하여 ① 해당 

없음 ② 고시 ③ 7･9급 공무원 ④ 교원 및 공사공단 ⑤ 전문자격시험 등으로 구분 후 해당 

없음(=0)을 준거변수로 하여 나머지를 가변수화 하였다. 또한 장학금을 목적으로 학업 지

향적일 수 있기에 학비 부담 변수를 ① 부모 ② 장학금 ③ 본인 ④ 학자금융자 ⑤ 기타로 

구분하고 부모(=0)를 준거변수로 하고 나머지 경로를 가변수화 하였다. 실제 중간 자립경

향 및 의존경향이 부모로부터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용돈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다. 지원

받는 용돈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크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

해 용돈 및 용돈 제곱항을 연속변수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 및 초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해온 ｢청년패널 2007｣ 2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

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15세-29세 

청년 10,206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사회 경제활동, 가계 배

경 및 직장경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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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변수 설명 척도

종속변수

노동성과
취업 첫 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임금 취업자 초기임금 연속변수 (자연로그) 

설명변수 

경제
자립경향 

높은 자립경향 근로로 용돈, 생활비 충당

해당=1, 비 해당=0중간 자립경향 근로경험有+용돈有 
의존경향 근로경험無+용돈有 (준거)

통제변수

인적자본
특성

취업사교육 취업사교육 경험 횟수 연속변수

어학연수 어학연수 경험 해당=1, 비 해당=0

학점 전 학기 평점 A=5, B=4, C=3, D=2, F=1　

자격증 수 취업 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수
0-1개=1, 2-3개=2, 4-5개=3, 6개 
이상=4

취업스터디 취업스터디 경험 횟수 연속변수 

대학지역 서울(준거), 인천･경기, 그 외 해당=1, 비 해당=0

수능전체백분율 대학지명도 대리변수 1-10%=0, 11-30%=1

가구특성

부모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준거)

해당=1, 비 해당=0
전문대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가구소득

근로+금융+부동산 소득
2,500미만(준거)/ 2,500이상- 4,500미만
/4,500이상-6,500미만/
6,500이상 8,500미만/ 8,500이상

해당=1, 비 해당=0

가구원 수 동거하는 가구원 수 
1명=1, 2명=2, 3명=3, 4명=4, 5
명이상=5

거주독립 부모동거(준거) 해당=1, 비 해당=0

개인특성

시험준비
해당 없음(준거), 고시, 7･9급공무원, 교원 
및 공사･공단, 전문자격

해당=1, 비 해당=0

학비부담 부모(준거) 장학금, 본인, 학자금, 기타 해당=1, 비 해당=0

나이 1978년생-1990년생 　 연속변수 

성별  남자, 여자 남자=1 여자=0

전공
인문사회(준거), 자연공학, 
간호 약/의학, 교육, 예체능, 기타

해당=1, 비 해당=0

용돈(만원) 부모의 정기적 경제적 지원 연속변수 

용돈제곱항 용돈 * 용돈 연속변수

<표 2> 변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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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으로 가변수화 하였다.

가구특성변수로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독립여부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0)

를 준거변수로 하고,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이상을 가변수화 하였다. 가구소

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을 더하여 2,500만 원 미만, 2,500만 원 이상

-4,500만원 미만, 4,500만 원 이상-6,500만 원 미만, 6,5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8,500

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구성원 수는 1명=1, 2명=2, 3명=3, 4명=4, 5명이상=5로 

조작하여 척도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거주독립여부를 거주독립=1, 부모동거=0으로 가변수

화 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나이, 성별, 전공, 시험준비, 학비부담 등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한다. 남성은 1, 여성은 0

으로 성별을 가변수화 하였고 나이는 생년(태어난 해)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전공의 

경우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간호, 의/약학계열 ④ 교육계열 ⑤ 예체능 계

열 ⑥ 기타로 구분한다. 인문･사회계열(=0)을 준거변수로 하여 나머지 계열을 각각 가변수

화 하였다. 고시 및 공무원 준비 등으로 미취업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고려하여 ① 해당 

없음 ② 고시 ③ 7･9급 공무원 ④ 교원 및 공사공단 ⑤ 전문자격시험 등으로 구분 후 해당 

없음(=0)을 준거변수로 하여 나머지를 가변수화 하였다. 또한 장학금을 목적으로 학업 지

향적일 수 있기에 학비 부담 변수를 ① 부모 ② 장학금 ③ 본인 ④ 학자금융자 ⑤ 기타로 

구분하고 부모(=0)를 준거변수로 하고 나머지 경로를 가변수화 하였다. 실제 중간 자립경

향 및 의존경향이 부모로부터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용돈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다. 지원

받는 용돈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크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

해 용돈 및 용돈 제곱항을 연속변수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 및 초기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해온 ｢청년패널 2007｣ 2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

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15세-29세 

청년 10,206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사회 경제활동, 가계 배

경 및 직장경험,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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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패널 2007｣ 2차년도-6차년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2차년도-5차년도 조사당시 졸업

예정시기(=대학수료)에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생 총 886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

도 데이터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

지 않아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다. 또한, 6차년도 데이터에서 표본을 추출하지 않은 까닭은 

대학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는 청년 취업실태를 반영한 것이다(통계청, 

2014). 4년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2년제와 4년제 간 교육목적이 달라 취업목표가 다르

고 교육연한의 차이로 첫 취업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을 더

욱 강조하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재학시기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남자의 경우 군대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학

생을 연구 범위로 삼되 대학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할 경우 군대 종료시점 이후부터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표본을 구성하고 2차년도-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첫 

취업여부 및 초기임금을 분석한다. 통제변수인 가구소득에 대한 결측치는 단순 대치법5)

을 사용하여 추정값을 투입하였다. 

<표 3>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본은 총 886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400명(45.2%), 

여학생은 486명(54.9%)이다. 10명 중 7명이(70.4%) 근로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

원을 받는 의존경향으로 분류되었다. 근로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중간 

자립경향은 10명 중 2명(21%)이었으며 근로를 하면서 스스로가 용돈, 생활비를 충당하는 

높은 자립경향은 10명 중 1명(8.6%)이 채 되지 않았다. 즉, 90%이상의 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았다.

5) 단순대치법(Imputation)이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레코드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STATA 통계 패키지 ice 명령문을 사용하여 알고리즘 시작점을 지정한 후 추정 값을 결측치

와 대치하였다(윤성철, 2004).

변수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총합 

N(명) % N(명) % N(명) % N(명) %

성별
남 29 38.2 70 37.6 301 48.2 400 45.2

여 47 63.2 116 62.4 323 51.8 486 54.9

전체 표본 76 8.6 186 21.0 624  70.4 886 100.0 

시험
준비

해당 없음 59 77.6 149 80.1 495 79.3 703 79.4

고시 2 2.6 4 2.2 7 1.1 13 1.47

7･9급공무원 5 6.6 8 4.3 33 5.3 46 5.19

<표 3> 표본 특성-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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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공사공단 4 5.3 4 2.2 44 7.1 52 5.87

전문자격시험 6 7.9 21 11.3 45 7.2 72 8.13

학비
부담

부모 50 65.8 160 86.0 578 92.6 788 88.9

장학금 4 5.3 10 5.4 15 2.4 29 3.3

본인 8 10.5 1 0.5 3 0.5 12 1.4

학자금 11 14.5 14 7.5 25 4.0 50 5.6

기타 3 3.9 1 0.5 3 0.5 7 0.8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56 73.7 153 82.3 510 81.5  719 81.2

전문대졸 4 5.3 8 4.3 26 4.2 38 4.3

대졸 16 21.1 24 12.9 81 13.0 121 13.7

석사이상 0 0 1 0.5 7 1.3 8 0.9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46 60.5 121 65.1 388 62.2 554 62.6

전문대졸 3 4.0 12 6.5 28 4.5 43 4.9

대졸 21 27.6 47 25.3 194 31.1 262 29.6

석사이상 6 7.9 6 3.23 14 2.2 26 2.9

가구
소득
(만원)

2500미만 12 15.8 31 16.7 86 13.8 129 14.6

2,500이상-4,500미만 27 35.5 70 37.6 244 39.1 341 38.5

4,500이상-6,500미만 28 36.8 59 31.7 195 31.3 282 31.8

6,500이상-8,500미만 5 6.6 15 8.1 60 9.6 80 9.0

8500이상 4 5.3 11 5,9 39 6.3 54 6.1

거주
독립

거주독립 12 15.8 40 21.5 142 24.0 194 21.9

부모동거 64 84.2 146 78.5 482 76.0 692 78.1

어학
연수

유 10 13.2 32 17.2 114 18.3 156 17.6

무 66 86.8 154 82.8 510 81.7 730 82.4 

대학
지역

서울 29 38.2 55 29.6 141 15.9 225 25.4 

인천경기 10 13.2 27 14.5 76 12.2 113 12.8 

그 외 37 48.7 104 55.9 407 65.2 548 61.9 

수능
백분율

1-10% 68 89.5 170 91.4 578 92.6 816 92.1 

11-30% 8 10.5 16 8.6 46 7.4 70 7.9 

전공

인문사회 26 31.6 78 41.9 268 43.0 372 42.0 

자연공학 28 36.9 65 35.1 242 38.8 335 37.8 

약/의학 4 5.3 11 5.9 27 4.3 42 4.7 

교육 4 5.3 11 5.9 41 6.6 56 6.3 

예체능 13 17.1 20 10.6 41 6.6 74 8.4

기타 1 1.3 1 0.5 5 0.8 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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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패널 2007｣ 2차년도-6차년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2차년도-5차년도 조사당시 졸업

예정시기(=대학수료)에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생 총 886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

도 데이터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

지 않아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다. 또한, 6차년도 데이터에서 표본을 추출하지 않은 까닭은 

대학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는 청년 취업실태를 반영한 것이다(통계청, 

2014). 4년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2년제와 4년제 간 교육목적이 달라 취업목표가 다르

고 교육연한의 차이로 첫 취업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을 더

욱 강조하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재학시기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남자의 경우 군대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학

생을 연구 범위로 삼되 대학 졸업 후 바로 군 입대를 할 경우 군대 종료시점 이후부터 첫 

취업여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표본을 구성하고 2차년도-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첫 

취업여부 및 초기임금을 분석한다. 통제변수인 가구소득에 대한 결측치는 단순 대치법5)

을 사용하여 추정값을 투입하였다. 

<표 3>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본은 총 886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400명(45.2%), 

여학생은 486명(54.9%)이다. 10명 중 7명이(70.4%) 근로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

원을 받는 의존경향으로 분류되었다. 근로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중간 

자립경향은 10명 중 2명(21%)이었으며 근로를 하면서 스스로가 용돈, 생활비를 충당하는 

높은 자립경향은 10명 중 1명(8.6%)이 채 되지 않았다. 즉, 90%이상의 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았다.

5) 단순대치법(Imputation)이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레코드를 참고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STATA 통계 패키지 ice 명령문을 사용하여 알고리즘 시작점을 지정한 후 추정 값을 결측치

와 대치하였다(윤성철, 2004).

변수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총합 

N(명) % N(명) % N(명) % N(명) %

성별
남 29 38.2 70 37.6 301 48.2 400 45.2

여 47 63.2 116 62.4 323 51.8 486 54.9

전체 표본 76 8.6 186 21.0 624  70.4 886 100.0 

시험
준비

해당 없음 59 77.6 149 80.1 495 79.3 703 79.4

고시 2 2.6 4 2.2 7 1.1 13 1.47

7･9급공무원 5 6.6 8 4.3 33 5.3 46 5.19

<표 3> 표본 특성-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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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공사공단 4 5.3 4 2.2 44 7.1 52 5.87

전문자격시험 6 7.9 21 11.3 45 7.2 72 8.13

학비
부담

부모 50 65.8 160 86.0 578 92.6 788 88.9

장학금 4 5.3 10 5.4 15 2.4 29 3.3

본인 8 10.5 1 0.5 3 0.5 12 1.4

학자금 11 14.5 14 7.5 25 4.0 50 5.6

기타 3 3.9 1 0.5 3 0.5 7 0.8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56 73.7 153 82.3 510 81.5  719 81.2

전문대졸 4 5.3 8 4.3 26 4.2 38 4.3

대졸 16 21.1 24 12.9 81 13.0 121 13.7

석사이상 0 0 1 0.5 7 1.3 8 0.9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46 60.5 121 65.1 388 62.2 554 62.6

전문대졸 3 4.0 12 6.5 28 4.5 43 4.9

대졸 21 27.6 47 25.3 194 31.1 262 29.6

석사이상 6 7.9 6 3.23 14 2.2 26 2.9

가구
소득
(만원)

2500미만 12 15.8 31 16.7 86 13.8 129 14.6

2,500이상-4,500미만 27 35.5 70 37.6 244 39.1 341 38.5

4,500이상-6,500미만 28 36.8 59 31.7 195 31.3 282 31.8

6,500이상-8,500미만 5 6.6 15 8.1 60 9.6 80 9.0

8500이상 4 5.3 11 5,9 39 6.3 54 6.1

거주
독립

거주독립 12 15.8 40 21.5 142 24.0 194 21.9

부모동거 64 84.2 146 78.5 482 76.0 692 78.1

어학
연수

유 10 13.2 32 17.2 114 18.3 156 17.6

무 66 86.8 154 82.8 510 81.7 730 82.4 

대학
지역

서울 29 38.2 55 29.6 141 15.9 225 25.4 

인천경기 10 13.2 27 14.5 76 12.2 113 12.8 

그 외 37 48.7 104 55.9 407 65.2 548 61.9 

수능
백분율

1-10% 68 89.5 170 91.4 578 92.6 816 92.1 

11-30% 8 10.5 16 8.6 46 7.4 70 7.9 

전공

인문사회 26 31.6 78 41.9 268 43.0 372 42.0 

자연공학 28 36.9 65 35.1 242 38.8 335 37.8 

약/의학 4 5.3 11 5.9 27 4.3 42 4.7 

교육 4 5.3 11 5.9 41 6.6 56 6.3 

예체능 13 17.1 20 10.6 41 6.6 74 8.4

기타 1 1.3 1 0.5 5 0.8 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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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용돈(만원) 0 0 29 14.26 34 19.85 30 20.28

가구원 수 3.92 0.98 3.90 0.85 3.86 0.90 3.87 0.89

취업사교육 0.57 1.09 0.87 1.39 0.53 1.01 0.60 1.11

자격증 수 1.41 0.75 1.40 0.60 1.35 0.65 1.36 0.65

취업스터디 0.22 0.45 0.25 0.45 0.22 0.44 0.23 0.44

학점 4.13 0.85 4.15 0.84 4.24 0.68 4.21 0.73

<표 4> 표본특성-연속변수  

4. 분석 방법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다른 원인을 탐색하고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경제적 자

립수준에 따라 인적자본특성, 가구특성, 개인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을 통해 의존하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지원을 받지 않고 자

립하려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른 첫 취업여부를 이산 시간 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으로 분석한다.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이란 관찰기간동안 각 시점마다 사건이 발생할 

위험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생존분석에서 위험확률이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최낙현･권혁주, 2010). 사건은 이산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t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의 위험확률은 t-1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t기간에 발생할 확

률을 측정하는 것이다(이대웅, 2014).

각각의 관찰대상은 각기 다른 시점에 사건을 겪기도 하고 관찰기간동안 사건 자체를 겪

지 않기도 한다.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은 개별 관찰대상의 사건발생 여부와 사건발생 시점

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학수료시점부터 ‘첫 취업’ 이라

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1년 단위로 분석하여 각 집단별 미취업 기간 및 첫 취업여부를 분

석한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생성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첫 취업 성공’ 이라는 사건이 존재한다. 각 관찰기간마다 첫 취

업에 실패하였으면 0, 첫 취업에 성공하였으면 1인 이항변수를 생성한다. 관찰시작점부터 

첫 취업이 발생한 시점 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데이터 종료시점까지 관찰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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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Person-period 형태로 데이터를 확장한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고 각 시점

마다 ‘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자가 그 다음 시점에 취업이 발생할 위험확률

을 구하는데 용이하게 해 준다. 범주형 종속변수(취업=1, 미취업=0)에 적합한 로짓 모형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률이 변

화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관측시점에 대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투입한다(이대웅, 2014). 

가령, 미취업 기간이 1년인 학생과 2년인 학생이 다음해 취업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관

측시점에 대한 더미변수를 투입하는 것이다. 로짓 회귀모형에 위험확률이 시간에 영향을 

받도록 수식(1)을 구성한다. 

ln


  식

셋째, 경제적 자립경향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제곱 방법으

로 추정하되,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에 수정을 가해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

록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또한 측정단위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에 자연로그를 씌워 추정계수를 해석한다. 

Ⅳ. 분석결과 

1. 기술 통계분석

<표 5>는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 인적자본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기술통계분석결과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는 성별, 

학비부담, 및 용돈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도출되지 않았다. 인적자본 특성에는 

취업사교육에 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어 자립수준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에 별다른 차

이가 없었다.

먼저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세 집단 간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구소득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는 연구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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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용돈(만원) 0 0 29 14.26 34 19.85 30 20.28

가구원 수 3.92 0.98 3.90 0.85 3.86 0.90 3.87 0.89

취업사교육 0.57 1.09 0.87 1.39 0.53 1.01 0.60 1.11

자격증 수 1.41 0.75 1.40 0.60 1.35 0.65 1.36 0.65

취업스터디 0.22 0.45 0.25 0.45 0.22 0.44 0.23 0.44

학점 4.13 0.85 4.15 0.84 4.24 0.68 4.21 0.73

<표 4> 표본특성-연속변수  

4. 분석 방법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다른 원인을 탐색하고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첫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경제적 자

립수준에 따라 인적자본특성, 가구특성, 개인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을 통해 의존하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지원을 받지 않고 자

립하려는 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른 첫 취업여부를 이산 시간 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으로 분석한다.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이란 관찰기간동안 각 시점마다 사건이 발생할 

위험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생존분석에서 위험확률이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최낙현･권혁주, 2010). 사건은 이산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 t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의 위험확률은 t-1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t기간에 발생할 확

률을 측정하는 것이다(이대웅, 2014).

각각의 관찰대상은 각기 다른 시점에 사건을 겪기도 하고 관찰기간동안 사건 자체를 겪

지 않기도 한다. 이산 시간 위험 모형은 개별 관찰대상의 사건발생 여부와 사건발생 시점

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확률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학수료시점부터 ‘첫 취업’ 이라

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1년 단위로 분석하여 각 집단별 미취업 기간 및 첫 취업여부를 분

석한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생성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첫 취업 성공’ 이라는 사건이 존재한다. 각 관찰기간마다 첫 취

업에 실패하였으면 0, 첫 취업에 성공하였으면 1인 이항변수를 생성한다. 관찰시작점부터 

첫 취업이 발생한 시점 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데이터 종료시점까지 관찰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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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Person-period 형태로 데이터를 확장한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고 각 시점

마다 ‘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자가 그 다음 시점에 취업이 발생할 위험확률

을 구하는데 용이하게 해 준다. 범주형 종속변수(취업=1, 미취업=0)에 적합한 로짓 모형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률이 변

화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관측시점에 대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투입한다(이대웅, 2014). 

가령, 미취업 기간이 1년인 학생과 2년인 학생이 다음해 취업할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관

측시점에 대한 더미변수를 투입하는 것이다. 로짓 회귀모형에 위험확률이 시간에 영향을 

받도록 수식(1)을 구성한다. 

ln


  식

셋째, 경제적 자립경향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제곱 방법으

로 추정하되,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에 수정을 가해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

록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또한 측정단위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에 자연로그를 씌워 추정계수를 해석한다. 

Ⅳ. 분석결과 

1. 기술 통계분석

<표 5>는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 인적자본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기술통계분석결과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는 성별, 

학비부담, 및 용돈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도출되지 않았다. 인적자본 특성에는 

취업사교육에 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어 자립수준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에 별다른 차

이가 없었다.

먼저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세 집단 간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구소득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는 연구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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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Berry, 2008; Rossi & Rossi, 1990). 하지만 세 집단 간 학비를 부담하는 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부담률이 낮고 본인부담률, 학자금융자 

비율이 높았다(fisher's exact test p<.00). 거주독립을 한다면 주거비용으로 인해 일과 학업

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세 집단 간 독립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에 따른 자립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χ²=8.14, p<.05).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들을 

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더 넓게 직시한 것으로 추론된다(이윤석, 2011). 본 연구

의 표본에서는 의존경향의 평균 나이가 중간 자립경향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분

석되나, 높은 자립경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평균 용돈은 중간 자립경향 29만원 의존경향 34만원이며 의존경향의 용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3.68, p<.000).

경제적 자립경향에 따른 인적자본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를 하지 않은 의존경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한 중간 자립경향, 높은 자립경향보다 인적자본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은 아

니었다. 가령, 중간 자립경향이 의존경향보다 취업사교육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받는 것

(χ²=28.26 p<.05) 외에는 취업스터디, 학점, 자격증, 어학연수경험여부에 있어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본특성 및 기술통계분석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 높은 

자립경향은 수도권지역, 의존경향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χ²=13.04, p<.05). 하지만 세 집단 간 수능전체백분율(대학 지명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수 Fisher's exact test6) 변수 χ2 p-value

가구소득 p=.95 성별 8.14 p<.05

어머니학력 p=.56 거주독립 1.94 p=.38

아버지학력 p=.13 대학지역 13.04 p<.05

시험준비 p=.12 수능전체백분율 1.09 p=.59

학비부담 p<.00 어학연수 1.25 p=.54

전공 p=.17

<표 5> 기술통계 분석-범주형 변수 

6)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카이제곱 검정보다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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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취업
사교육
(의존)

높은자립경향 0.53 1.02 
-0.30
p=.77 취업

스터디
(의존)

높은자립경향 0.22 0.44 
-0.11
p=.91

중간자립경향 0.61 1.12 
-3.70
p<.00

중간자립경향 0.23 0.44 
-0.95
p=.34

학점
(의존)

높은자립경향 4.22 0.70 
1.22
p=.22 자격증

(의존) 

높은자립경향 1.36 0.66 
-0.73
p=.46

중간자립경향 4.21 0.72 
1.51
p=.13

중간자립경향 1.36 0.64 
-0.91
p=.36

생년
(의존)

높은자립경향 1985.25 2.30
-0.51
p=.60 가구원수

(의존)

높은자립경향 3.86 0.91 
-0.59
p=.55

중간자립경향 1985.37 2.29
-3.07
p<.00

중간자립경향 3.87 0.89 
-0.64
p=.52

용돈
(의존)

중간자립경향 33.08 18.86
3.68

p<.000

<표 6> 기술통계 분석-연속변수* 

*준거집단인 의존경향과 나머지 집단을 각각 비교 검정하였다.   

2. 취업성과 분석 

1) 첫 취업여부 분석 

첫 취업 및 초기임금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와 같다. 분석모형(1)에서 첫 취업여부와 

미취업 기간을 분석하고 분석모형(2)에서 취업자 초기임금을 분석하였다. 의존경향을 준

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높은 자립경향과 중간 자립경향의 첫 취업여부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정기적 경제지원 없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생활비, 용돈 등을 충당한 높은 

자립경향의 취업할 승산비가 의존경향보다 75.2%(p<0.05)가 더 높았다. 즉, 높은 자립경향

이 의존경향보다 2배 가까이 취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시기 자립경향이 첫 취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재원이 부족하여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취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취업스터디, 자격증, 대학지역, 전공, 가구소득, 

시험준비 등이 있다. 자격증이 1단위 늘어날수록 첫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

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취업상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취업스터디경험이 1개 늘어날 때 첫 취업할 승산비가 64.3%(p<0.01) 높아졌다. 

취업스터디는 사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생간 취업을 위한 소모임이다. 특정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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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Berry, 2008; Rossi & Rossi, 1990). 하지만 세 집단 간 학비를 부담하는 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높은 자립경향이 부모부담률이 낮고 본인부담률, 학자금융자 

비율이 높았다(fisher's exact test p<.00). 거주독립을 한다면 주거비용으로 인해 일과 학업

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세 집단 간 독립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에 따른 자립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χ²=8.14, p<.05).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들을 

둔 부모가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더 넓게 직시한 것으로 추론된다(이윤석, 2011). 본 연구

의 표본에서는 의존경향의 평균 나이가 중간 자립경향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분

석되나, 높은 자립경향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평균 용돈은 중간 자립경향 29만원 의존경향 34만원이며 의존경향의 용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3.68, p<.000).

경제적 자립경향에 따른 인적자본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를 하지 않은 의존경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한 중간 자립경향, 높은 자립경향보다 인적자본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은 아

니었다. 가령, 중간 자립경향이 의존경향보다 취업사교육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받는 것

(χ²=28.26 p<.05) 외에는 취업스터디, 학점, 자격증, 어학연수경험여부에 있어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본특성 및 기술통계분석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 높은 

자립경향은 수도권지역, 의존경향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χ²=13.04, p<.05). 하지만 세 집단 간 수능전체백분율(대학 지명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수 Fisher's exact test6) 변수 χ2 p-value

가구소득 p=.95 성별 8.14 p<.05

어머니학력 p=.56 거주독립 1.94 p=.38

아버지학력 p=.13 대학지역 13.04 p<.05

시험준비 p=.12 수능전체백분율 1.09 p=.59

학비부담 p<.00 어학연수 1.25 p=.54

전공 p=.17

<표 5> 기술통계 분석-범주형 변수 

6)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카이제곱 검정보다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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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취업
사교육
(의존)

높은자립경향 0.53 1.02 
-0.30
p=.77 취업

스터디
(의존)

높은자립경향 0.22 0.44 
-0.11
p=.91

중간자립경향 0.61 1.12 
-3.70
p<.00

중간자립경향 0.23 0.44 
-0.95
p=.34

학점
(의존)

높은자립경향 4.22 0.70 
1.22
p=.22 자격증

(의존) 

높은자립경향 1.36 0.66 
-0.73
p=.46

중간자립경향 4.21 0.72 
1.51
p=.13

중간자립경향 1.36 0.64 
-0.91
p=.36

생년
(의존)

높은자립경향 1985.25 2.30
-0.51
p=.60 가구원수

(의존)

높은자립경향 3.86 0.91 
-0.59
p=.55

중간자립경향 1985.37 2.29
-3.07
p<.00

중간자립경향 3.87 0.89 
-0.64
p=.52

용돈
(의존)

중간자립경향 33.08 18.86
3.68

p<.000

<표 6> 기술통계 분석-연속변수* 

*준거집단인 의존경향과 나머지 집단을 각각 비교 검정하였다.   

2. 취업성과 분석 

1) 첫 취업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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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1)첫 취업여부 

(2) 취업자 초기임금(log)

(1) 첫 취업여부 (2)취업자 초기임금 

승산비 S.E Coef. Robust  S.E.

설명변수 높은 자립경향 1.752** 0.473     -0.005 0.076 

(의존경향) 중간 자립경향 1.154 0.163     -0.077* 0.040 

통제변수

인적자본

취업 사교육 0.944 0.050 0.012 0.020 

어학연수(경험 無) 1.194 0.175 0.046 0.044 

취업 스터디 1.643*** 0.221 0.053 0.039 

자격증 0.898* 0.050     -0.001 0.030 

학점 1.082 0.085 0.054** 0.020 

대학지역 인천 경기 1.432* 0.272 -0.069 0.056 

(서울) 그 외 1.014 0.143 -0.176*** 0.045 

수능전체백분율(상위1-10%) 1.120 0.236 -0.015 0.063 

전공
(인문사회)

자연공학 1.094 0.135 0.117*** 0.037 

간호, 약/의학 2.308** 0.709 0.227** 0.083 

교육 0.829 0.227 0.198** 0.083 

예체능 1.086 0.228 -0.091 0.061 

기타 1.091 0.650 -0.062 0.156 

 시험준비
 (해당없음)

고시 0.554 0.249 0.248 0.193 

7･9급 공무원 0.411*** 0.102 0.085 0.058 

교원, 공단･공사 0.843 0.228 0.012 0.102 

전문 자격시험 0.862 0.190 0.048 0.067 

학비부담
(부모) 

장학금 0.792 0.253 -0.077 0.110 

본인 1.205 0.604 0.098 0.128 

학자금융자 1.034 0.252 -0.030 0.059 

기타 1.225 0.815 -0.108 0.260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1.339 0.373 0.009 0.082 

대졸 1.331 0.252 0.145** 0.056 

석사이상 0.699 0.438 -0.054 0.091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0.891 0.230 -0.001 0.073 

대졸 0.833 0.119 0.013 0.046 

석사이상 0.785 0.269 0.125 0.129 

가구소득
(2500미만)

2,500이상-4,500미만 1.228 0.206 0.054 0.047 

4,500이상-6,500미만 0.807 0.143 0.078 0.052 

6,500이상-8,500미만 0.599** 0.143 0.062 0.092 

8,500이상 1.106 0.304 0.145** 0.059 

<표 7> 취업성과 분석

184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그 기업에 대한 취업정보를 공유한다. 특정 직렬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기가 클 때 취업스터디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취업스터디 참가자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7･9급 공무원 준비는 첫 취업할 승산비를 58.9%(p<0.00) 

낮춰 공무원 준비가 미취업 기간을 장기화 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천경기 대학 출신자가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보다 첫 취업할 승산비가 43.2%%(p<0.1) 

더 높았다. 간호, 약/의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첫 취업할 승산비가 130.8%(p<0.01) 더 

높은 것은 전공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의학계열은 대학교육 기간 동안 전

문기술을 습득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특수한 전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기 더 어렵다. 상위소득(6,5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년)이 하위소득(2,500만

원/년)보다 첫 취업에 성공할 승산비가 41.1%(p<0.05) 더 낮았다. 상위소득의 자녀는 부모

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취업준비를 지속하고 하위소득은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집

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나 임금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높은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을 채택하

였으나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취업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였다. 

고용불안정을 고려하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장기 실

업에 빠질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이시균･양수경,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졸업예정시점이후 1년 단위로 첫 취업에 성공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대학수료시점 이후 1

년이 지난시점에 취업을 하지 못 했다가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업한 청년을 준거집단으로 

가구원수 1.009 0.068 -0.038* 0.019 

거주독립(부모동거) 0.900 0.122 -0.048 0.037 

성별(여자) 1.007 0.156 0.268*** 0.046 

생년 1.020 0.036 0.019* 0.010 

용돈 0.996 0.006 0.002 0.002 

용돈 제곱항 1.000 0.000 0.000*** 0.000 

취업시점
(대학수료 후 2

년째)

대학수료시점 0.094*** 0.017 

대학 수료 후 1년째 1.606*** 0.224 

대학 수료 후 3년째 0.672* 0.149 

대학 수료 후 4년째 0.338*** 0.121 

(1) 첫 취업여부 분석                                                               (2) 취업자 임금분석
                                                                                      _cons=-30.422 
Number of obs=2246                                                              Number of obs=508
LR chi2(30)=575.85                                                                 Prob> F= 0.000
Prob > chi2=0.000  Pseudo R2=0.2101                                              R-squared= 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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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표 7>의 하단의 취업시점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수료 이후 1년째 취업할 승산비

가 2년째 취업할 승산비 보다 60.6%(p<0.01) 높았다. 하지만 대학 수료 이후 3년째, 4년째 

취업할 승산비는 2년째 취업할 승산비 보다 32.8%(p<0.1), 66.2%(p<0.01) 각각 낮았다. 즉, 

대학 수료시점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수

료시점 이후 1년 안에 취업하는 것이 장기 실업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이며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대학수료시점 이후 각 기간마다 누적취업성공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자립경향은 대학수료시점에 취업이 결정되는 학생이 7.6%으로 중간 자립경향 2.2%, 의존

경향 3.3%보다 높았으며 대학수료 후 2년 동안 75.4%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반면, 중간 자

립경향과 의존경향의 해당비율은 각각 56.5%, 52.4%으로 각 집단의 약 45 %학생의 미취

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시절 부모의 경제지원을 받았던 청년들

이 대학 졸업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연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의존경향의 경우 대학수료시점 후 4년이 지난시점까지 첫 취업을 한 학생은 

74.5%밖에 되지 않아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림 2> 위험률 분석에 따른 경제적 자립경향별 누적취업률 

2) 취업자 초기임금분석 

앞선 <표 7>의 분석모형(2)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취업자 초기임금을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낸다. 총 886명 중 67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임금에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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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후 50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임

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

보다 임금이 7.7%(p<0.1) 낮았다. 즉, 중간 자립경향의 임금이 가장 낮고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 높은 자립경향은 첫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집

단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연구는 사회경

제적 배경에 따라 취업 및 임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박성재･반정호, 2006; 박환보, 2011; 

장기영,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 한다

면 취업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높은 자립경향을 갖고 직업경험을 한 학생

의 경우 취업성과가 좋았다.

경제적 자립경향 이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점, 대학지역, 전공,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가구원수, 성별, 용돈 제곱항 등이 있다. 학점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임금

이 5.4%(p<0.05) 상승하였다. 학업이 우수할수록 임금이 높은 1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

으로 보인다. 수도권외 대학출신자는 서울지역 대학출신자보다 임금이 17.6%(p<0.01) 낮

았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지명도에 따라 취업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호영, 2007). 전공은 자연공학, 간호, 약/의학, 교육계열의 임금이 인문사회계열보다 

11.7%(p<0.01), 22.7%(p<0.05), 19.6%(p<0.05) 각각 높아 인문사회계열의 취업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보인다(이자형 외, 2012).

어머니 학력이 고졸일 때보다 대졸일 때 자녀의 임금이 15.3%상승하였다. 가구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보다 8,500만 원 이상일 때 자녀의 임금이 14.5%(p<0.05) 상승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가구원수

가 1명 많아질수록 임금이 3.7%(p<0.1) 하락하였고 여자보다 남자의 임금이 26.8%(p<0.01)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으나 

매달 자녀에게 지원되는 용돈이 상승하여도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용돈의 크기가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그 효과는 아주 작았다. 

임금효과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지명

도 및 전공,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의 경제

지원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높은 자립경향의 임금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의존

경향의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

행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을 달성하

는 기간이 짧지도 않은데다 초기임금은 더 낮았다. 결국, 높은 자립경향처럼 자립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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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 <표 7>의 하단의 취업시점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수료 이후 1년째 취업할 승산비

가 2년째 취업할 승산비 보다 60.6%(p<0.01) 높았다. 하지만 대학 수료 이후 3년째, 4년째 

취업할 승산비는 2년째 취업할 승산비 보다 32.8%(p<0.1), 66.2%(p<0.01) 각각 낮았다. 즉, 

대학 수료시점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수

료시점 이후 1년 안에 취업하는 것이 장기 실업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이며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대학수료시점 이후 각 기간마다 누적취업성공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자립경향은 대학수료시점에 취업이 결정되는 학생이 7.6%으로 중간 자립경향 2.2%, 의존

경향 3.3%보다 높았으며 대학수료 후 2년 동안 75.4%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반면, 중간 자

립경향과 의존경향의 해당비율은 각각 56.5%, 52.4%으로 각 집단의 약 45 %학생의 미취

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시절 부모의 경제지원을 받았던 청년들

이 대학 졸업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연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의존경향의 경우 대학수료시점 후 4년이 지난시점까지 첫 취업을 한 학생은 

74.5%밖에 되지 않아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림 2> 위험률 분석에 따른 경제적 자립경향별 누적취업률 

2) 취업자 초기임금분석 

앞선 <표 7>의 분석모형(2)는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취업자 초기임금을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낸다. 총 886명 중 67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임금에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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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후 50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임

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

보다 임금이 7.7%(p<0.1) 낮았다. 즉, 중간 자립경향의 임금이 가장 낮고 높은 자립경향과 

의존경향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 높은 자립경향은 첫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집

단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연구는 사회경

제적 배경에 따라 취업 및 임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박성재･반정호, 2006; 박환보, 2011; 

장기영,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 한다

면 취업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높은 자립경향을 갖고 직업경험을 한 학생

의 경우 취업성과가 좋았다.

경제적 자립경향 이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점, 대학지역, 전공,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가구원수, 성별, 용돈 제곱항 등이 있다. 학점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임금

이 5.4%(p<0.05) 상승하였다. 학업이 우수할수록 임금이 높은 1차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것

으로 보인다. 수도권외 대학출신자는 서울지역 대학출신자보다 임금이 17.6%(p<0.01) 낮

았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지명도에 따라 취업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호영, 2007). 전공은 자연공학, 간호, 약/의학, 교육계열의 임금이 인문사회계열보다 

11.7%(p<0.01), 22.7%(p<0.05), 19.6%(p<0.05) 각각 높아 인문사회계열의 취업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보인다(이자형 외, 2012).

어머니 학력이 고졸일 때보다 대졸일 때 자녀의 임금이 15.3%상승하였다. 가구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보다 8,500만 원 이상일 때 자녀의 임금이 14.5%(p<0.05) 상승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취업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가구원수

가 1명 많아질수록 임금이 3.7%(p<0.1) 하락하였고 여자보다 남자의 임금이 26.8%(p<0.01)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으나 

매달 자녀에게 지원되는 용돈이 상승하여도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용돈의 크기가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그 효과는 아주 작았다. 

임금효과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지명

도 및 전공,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의 경제

지원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높은 자립경향의 임금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의존

경향의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하지만 일과 학업을 병

행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중간 자립경향은 의존경향보다 첫 취업을 달성하

는 기간이 짧지도 않은데다 초기임금은 더 낮았다. 결국, 높은 자립경향처럼 자립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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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대학시절 직업을 경험하거나 의존경향처럼 학업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위험률 분석이 보여주듯이 대학시절 직업경

험 없이 부모의 경제지원에 기댔던 의존경향의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되었다. 취업한 일부

의 임금은 양호한편이나 대학수료시점 이후 4년이 지난시점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않은 

25.5%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NEET화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대로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높

은 자립경향은 양의 회귀계수를 가져 의존경향보다 임금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없어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중간 자립경향

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아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

각하였다.  

Ⅴ. 결론 및 함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배경, 대학지명도, 외국어 점수, 학점 등에 따라 취업성

과가 계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환보, 2011; 장기영, 2008; 황여정･ 백병부, 2008). 고

용불안정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대학서열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녀는 대학입시를 준

비하듯 교육활동에 몰입하는 전략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의 표본의 10

명 중 7명이 경제활동 없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가구소득, 부모학력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Berry, 2008; Rossi, 1990). 사회경제적 요인이 부모의 용돈 지원여

부 및 대학생 청년의 일과 학업의 병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에게 고정적인 용돈 및 생활비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

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에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잠재적 편익에

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에는 용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외의 다양한 잠재적 지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학업,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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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취업스터디 등 인적자본형성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심인 4년제 대학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교육적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상당한 자립수준을 달성하였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생보다 인적자본수준이 낮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일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함으로써 교육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함과 동시에 직업적응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목할 점은 이산시간위험분석(Discrete-time hazard model)을 통해 첫 취업여부를 분석

한 결과, 임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가구특성, 개인특성(어머니 학력 14.5%, 가구소득 

14.5%, 대학지역(수도권 외 대학 -17.6% 임금하락), 성별(26.8%)이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취업동기, 자립의지, 직업경험이 취업여부에 중요

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스터디 경험이 1단위 늘어날수록 첫 취업할 승산비를 64.3% 

(p<0.01) 높인 것은 취업스터디 특성상 취업에 대한 동기,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자립경향의 첫 취업할 승산비가 의존경향보다 75.2%(p<0.05) 높아 자립의

지와 직업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간 자립경향의 경우 첫 취업

할 승산비가 의존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취업자 초기임금은 오

히려 낮을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p<0.10). 이러한 중간 자립경향의 부진한 취업성과에 

대한 원인이 높은 자립경향과 비교했을 때 관측되지 않은 어떠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

(unobserved personal trait)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립경향 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개입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 자립경향의 저조한 취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정교화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 및 직업경험을 위한 예

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진로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살

펴보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학생이 용돈, 생활비 등을 본인 스스로 충당하여 경제적

으로 자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사회화되어 고등교육에 진학한 후 직업을 탐색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청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생애 발달과정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을 탐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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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대학시절 직업을 경험하거나 의존경향처럼 학업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위험률 분석이 보여주듯이 대학시절 직업경

험 없이 부모의 경제지원에 기댔던 의존경향의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되었다. 취업한 일부

의 임금은 양호한편이나 대학수료시점 이후 4년이 지난시점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않은 

25.5%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NEET화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대로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높

은 자립경향은 양의 회귀계수를 가져 의존경향보다 임금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없어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중간 자립경향

은 의존경향보다 임금이 유의미하게 낮아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기

각하였다.  

Ⅴ. 결론 및 함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배경, 대학지명도, 외국어 점수, 학점 등에 따라 취업성

과가 계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환보, 2011; 장기영, 2008; 황여정･ 백병부, 2008). 고

용불안정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대학서열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녀는 대학입시를 준

비하듯 교육활동에 몰입하는 전략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의 표본의 10

명 중 7명이 경제활동 없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대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가구소득, 부모학력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Berry, 2008; Rossi, 1990). 사회경제적 요인이 부모의 용돈 지원여

부 및 대학생 청년의 일과 학업의 병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에게 고정적인 용돈 및 생활비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

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에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잠재적 편익에

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에는 용돈과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외의 다양한 잠재적 지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결과 높은 자립경향, 중간 자립경향, 의존경향 간 학업,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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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취업스터디 등 인적자본형성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심인 4년제 대학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교육적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해 상당한 자립수준을 달성하였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생보다 인적자본수준이 낮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일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함으로써 교육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함과 동시에 직업적응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목할 점은 이산시간위험분석(Discrete-time hazard model)을 통해 첫 취업여부를 분석

한 결과, 임금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가구특성, 개인특성(어머니 학력 14.5%, 가구소득 

14.5%, 대학지역(수도권 외 대학 -17.6% 임금하락), 성별(26.8%)이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취업동기, 자립의지, 직업경험이 취업여부에 중요

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스터디 경험이 1단위 늘어날수록 첫 취업할 승산비를 64.3% 

(p<0.01) 높인 것은 취업스터디 특성상 취업에 대한 동기,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자립경향의 첫 취업할 승산비가 의존경향보다 75.2%(p<0.05) 높아 자립의

지와 직업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간 자립경향의 경우 첫 취업

할 승산비가 의존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으며, 취업자 초기임금은 오

히려 낮을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p<0.10). 이러한 중간 자립경향의 부진한 취업성과에 

대한 원인이 높은 자립경향과 비교했을 때 관측되지 않은 어떠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

(unobserved personal trait)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립경향 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개입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간 자립경향의 저조한 취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정교화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 및 직업경험을 위한 예

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진로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살

펴보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학생이 용돈, 생활비 등을 본인 스스로 충당하여 경제적

으로 자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사회화되어 고등교육에 진학한 후 직업을 탐색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청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생애 발달과정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을 탐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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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 일과 학업의 병행을 장려하는 사업을 정교화 하여 학생의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직업을 경험하지 않았던 의존집단의 

미취업 기간이 가장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업, 학교는 대학생이 직업을 탐

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학협력사업과 국내 인턴십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국내 인턴십은 단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학점이수가 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참가 

기업은 대학생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산학협력사업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해당분야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이영현 외, 2008). 

셋째,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취업사업패키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은 저소득 

청년,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날로 심각

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넘어선 청년 실

업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졸업자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노동시장으로 이행

하기 전에 직업 역량을 미리 개발할 수 있다. 

넷째, 취업지원사업의 수혜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

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였던 높은 자립경향의 취업성과가 높았다. 반면, 일과 학업을 병

행하였지만 자립을 달성하지 못 했던 부분자립의 경우 취업과 임금효과가 작았다. 취업지

원 사업을 구상할 때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학생들이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 현재 기업의 인턴

십 제도는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없는 단순 업무인데다 보상체계가 상당히 낮아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다(채창균 외 201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 사업 참여로 경제

적 자립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이다.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대

학 3-4학년 재학생이 전공 관련 직무에서 4-6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하여 실무경험을 쌓

고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즉, 4년제 대학에서도 직업 및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적

절한 보상체계로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높은 자립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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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것이 취업성과에 효과가 있었던 본 연구 결과의 맥락에서 볼 때, 대학형 일학습

병행제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후속 정책분석평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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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학점이수가 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참가 

기업은 대학생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산학협력사업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해당분야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이영현 외, 2008). 

셋째,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정책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취업사업패키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은 저소득 

청년,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날로 심각

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넘어선 청년 실

업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졸업자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노동시장으로 이행

하기 전에 직업 역량을 미리 개발할 수 있다. 

넷째, 취업지원사업의 수혜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

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였던 높은 자립경향의 취업성과가 높았다. 반면, 일과 학업을 병

행하였지만 자립을 달성하지 못 했던 부분자립의 경우 취업과 임금효과가 작았다. 취업지

원 사업을 구상할 때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학생들이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 현재 기업의 인턴

십 제도는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없는 단순 업무인데다 보상체계가 상당히 낮아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낮다(채창균 외 201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 사업 참여로 경제

적 자립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이다.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대

학 3-4학년 재학생이 전공 관련 직무에서 4-6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하여 실무경험을 쌓

고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즉, 4년제 대학에서도 직업 및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적

절한 보상체계로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높은 자립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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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것이 취업성과에 효과가 있었던 본 연구 결과의 맥락에서 볼 때, 대학형 일학습

병행제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후속 정책분석평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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